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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, 6.15 남북공동선언 기념조형물 
설치· ·18일 제막식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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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고성군, 6.15 남북공동선언 기념조형물 설치· ·18일 제막식 개최

[강원 위클리오늘=박종미 기자] 강원 고성군은 6.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고 역사적 

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기념조형물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

한국건축조형미술연구소 이철희 소장의 ‘하나되어’작품으로 DMZ 박물관 야외공간에 

|



설치된다. 2,080×2,960×2,340(h)㎜ 규모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제작된다.

제막식은 1998년 11월 18일 현대 금강호 출발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날과 같은 오

는 11월 18일 현장에서 진행된다.

이날 행사에는 6.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, 강원도지사, 고성군수, 현

대아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.

제막식은 <그리운 금강산>, <우리의 소원은 통일> 합창을 시작으로 기념영상 시청, 

남북공동선언문 낭독, 제막 순으로 진행된다. 또한, 제막식 종료 후에는 금강산관광재

개 결의를 다지기 위한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다.

함명준 고성군수는 “우리의 평화열망이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 불안으로 멈춰선 ‘한

반도 평화열차’를 다시 출발시켜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루어낼 것이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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